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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의 잉글랜드 프

리미어리그(EPL) 빅클럽 

이적설이 제기됐다.

지난 27일‘OSEN’에 

따르면  독일‘스포르트

1’은 이날 잉글랜드 이적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서“공격 보강을 

원하는 맨체스터 유나이

티드(이하 맨유)가 손흥

민을 원한다. 한편 선수 본인도 맨유 

이적을 희망하고 있다. 이적료는 최

소 7,000만 유로(약 910억 원)이다.”

고 보도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2020

년까지다.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

미어리그 1년 차를 지나 토트넘 주

축으로 자리했다. 올시즌에도 두 자

릿수 득점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

했다. 

그러나 그는 풀어야 할 숙제를 안

고 있다. 바로 병역 문제이다. 손흥민

은 오는 8월 열리는 아시안 게임 대

표팀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금메달을 획득한다면 공식적으로 

병역이 면제되어 유럽 무대 커리어

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스포르트1의 보도 역시 병역 면제

를 전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매체

는“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

지난 27일 멕시코에선‘그라시아스 꼬

레아’열풍이 불었다. 2018 러시아월드컵

에서 한국 대표팀이 세계 최강 독일을 잡

아주면서 멕시코가‘어부지리’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과 같은 F조인 멕시코는 스웨

덴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3 대 0

으로 대패했다. 만약 랭킹 1위 독일이 57

위인 한국을 이겼다면, 멕시코의 16강 진

출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후반 추가시간

에 한국팀이 두 골을 터뜨리며 승리하

자 멕시코시티에서는 그야말로‘난리’

가 났다.

멕시코시티의 한국대사관 앞에는 수

백 명이 한국과 멕시코 국기를 들고 몰

려와“우리는 모두 한국인(totdo somoso 

corea)”“한국 형제들은 이미 멕시코 사

람(corea hermano ya eres mexicano)”이

라고 외쳤다. 이들은 한병진 주멕시코 한

국대사관 공사를‘목마’태우기도 했다. 

한국대사관으로 향하는‘감사 행렬’이 

“맨유 등 EPL 빅클럽들 
손흥민에 관심”

월드컵 16강 오른 멕시코
“그라시아스 꼬레아”

서 여러 팀이 손흥민에게 관심을 가

지고 있다. 맨유, 아스날, 리버풀이 

손흥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

했다. 

이어“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은 맨유행이다. 토트넘이 아스날에

게 주축 선수를 넘길 가능성이 낮고 

리버풀은 확실하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스포르트는“현재까지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에서 바이아웃 조항

은 없어 보인다. 만약 맨유가 손흥민

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막대한 이적

료를 제시해야만 한다. 토트넘은 최

소 7,000만 유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손흥민의 이적설은 아직 설에 불

과하다. 하지만 손흥민이 아시안게

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병역 면

제에 성공한다면 실제로 이적 가능

성은 점점 높아지게 된다.

걷잡을 수 없게 되

자, 멕시코 경찰이 

통제하는 상황마

저 빚어졌다.

멕시코 누엔보로

엔주에 있는 기아

자동차 공장에는 

맥주, 콜라 등의 선

물이 답지했다. 이 

지역의 한 식당은 

기아차 사원증을 

보여주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다.

멕시코 정부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카

를로스 데 이카사 멕시코 연방정부 외교

차관은 경기가 끝난 직후 김상일 주멕시

코 한국대사에게 전화를 걸어“한국 덕

분에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했다. 고맙

다.”고 말했다. 

멕시코 기업들은 한국 관련 이벤트를 열

며 16강 진출을 기념했다.

멕시코 최대 항공사인 아에로멕시코는 

28일 트위터를 통해“우리는 한국을 사

랑합니다!”라며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멕시코-서울행 항공편의 20% 할인한

다고 전했다. 온라인 쇼핑물 아마존 멕시

코도 페이지에‘그라시아스 코리아’라

는 메시지와 함께‘한국 제품 할인을 즐

겨라’며 휴대폰과 TV, 세탁기 등 한국 제

품 할인판매에 나서기도 하는 등 멕시코 

전역이‘그라시아스 꼬레아’열풍에 휩

싸였다.

▲ 지난달 28일 멕시코 응원단이 멕시코시티에 있는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앞에서 모여 한병진 공사를 목마 태우고 있다.

▲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3차전 한국과 독일 경기에서

 손흥민이 후반 추가시간에 추가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